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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숙

● 언론인

● 저서: <그대를 부르고 나면 언제나 목이 마르고>, <시선>, <우먼에서 휴먼으로>, <밥상에서 세상으로> 등

요리

인생은 요리와 같습니다. 

보기는 좋아도 맛없는 요리가 있고, 

그저 그래 보이는데 혀를 놀라게 하는 요리도 있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재료의 맛을 살려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요리라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료를 제공하고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유전자라는 재료는 정해져 있지만 요리법은 다양합니다. 

자녀가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요리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데는 부모의 요리법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성인이 되기 전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의 요리법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김흥숙의 <밥상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것들> 중에서


